1. 신명나는 공동체를 시작하며… (구역 조정 및 반 분할 방침)
2. 취지

 교구장님의 2000년 대희년 사목교서와 본당 사목방침에 따라 활기있는 공동체를 

 지향하며, 2월 2일 “주의 봉헌 축일”을 기해 여성 13개 구역 65개 반과 남성 8개      

 구역으로 본당 구역을 재 편성하고 반모임을 분할합니다.  이를 위해 구역분과를   

 신설하며, 구역분과 산하에 남성과 여성 총 구역장을 두어 소공동체로 이루어진 

 반모임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3. 의미

전농동 공동체는 현재 총 3,500명의 교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3개 구역 체제는 교우들의 복음적 삶과 신앙의 성숙을 담기에 미흡한 실정입니다.  작은 공동체로 나누어 긴밀한 만남을 이루어야 합니다.  지난 세기까지 한국교회는 외적 성장이라는 긍정적인 측면 외에 본당의 비대화라는 문제점과 함께 교회의 내적 공동화 현상을 초래하였습니다.  복음 정신에 입각한 사귐과 섬김의 모습은 멀어져 가는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사목자와 신자들과의 인격적 만남이 어려워졌고 신자들은 신자들대로 소속감과 유대감을 상실하여 교회 공동체는 갈수록 그 속은 비고 껍질만 두터워지게 되었습니다.  

4. 사목교서는, 본당은 “소공동체로 엮어진 공동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현실에서 복음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한국교회 뿐 아니라 전농동 본당 

역시 내용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소공동체로 

엮어진 반모임은 신자들 간의 친교와 복음적 삶을 도와줄 것이고, 본당의 영신적 

성장과 일치를 이뤄낼 것입니다.

5. 목적

6. 과연 우리 모두는 신앙의 재미를 알고 그 멋과 맛을 느끼고 있는가?  혹 형식적인 신앙생활로 만족한다거나 또는 열심치 못하다는 자기 판단 때문에 죄의식의 굴레를 갖고 있지는 않은가?  반모임을 통해 신앙이 실천되고 체험 된다면, 전례 참여나 의무 규정이 신앙을 도와주고 주님과 만나는 기쁨이 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신앙 선조들은 거의 100년 동안 소공동체를 건설하고, 살아있는 신앙 안에 순교도 불사하는 증거의 삶을 유산으로 물려주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소공동체를 지향하는 반모임을 통해 반원들 사이의 진실한 사랑과 나눔의 유대가 성숙해 지기를 원해야 합니다.  

7.   먼저, 한 반에서 평균 30세대를 관장해야 하는 반장의 심리적인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몸 무게를 줄여 반원들의 신앙적 성숙과 유대를 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 “단 두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겠다”(마태 18,20)고 말씀하신 주님을 더욱 잘 체험하게 됩니다.  비대화로 인한 부담감을 줄이고 가벼워진 몸으로 영신적 성장의 기회를 꾀하는 것은 의미심장한 작업입니다.  둘째, 가벼워진 몸으로 반 내의 냉담자를 찾아 볼 수 있고 교회의 본질인 선교적 사명을 적극적으로 나눌 수 있는 은총의 기회를 갖게 됩니다.  반모임의 활성화와 신앙의 실천을 위해 반을 나누는 것은 시대적 요청입니다.  살아있는 신앙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8. 방법

다음과 같은 공식을 기억합시다.

반모임(본당구조의 기초)+소공동체(반모임 운영방식)(각 구역(본당 공동체

모든 교우들의 관심과 협조로 활성화된 반모임은 곧 본당 공동체의 활기로 이어집니다.  본당의 활력은 다시 각 교우들의 신명나는 삶으로 재현될 것입니다.

9.   모든 반은 한 달에 두 번 모임을 해야 합니다.  매월 첫째 주와 셋째 주를 “반모임의 날”로 정하여 실천합니다.  잦은 모임 없이는 친교도 섬김도 나눔도 불가능합니다.  어렵더라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매달 두 번 모임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남성 구역 모임도 동일하며,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은 모임이 이뤄져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매 주일 모이는 것도 환영하고 권장합니다. 

10. 여성 반장 교육

첫 모임 : 2월 11일(금)  10시 미사 후.

교육 기간 : 2월 11일 ~ 3월 31까지.  매 주 금요일 10시 미사 후

11.                                     신명나는 공동체을 위하여 
                                    모든 교우들의 협력과 기도를 부탁합니다.

                                              주임 신부 송 천 오(안드레아)    

